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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석학 대 해체론◎

존재와 존재자의 존재론적 차이 를 주장한 하이데거의 이론은 기존의 해석학과 새로운 해‘ ’

체론이 내부적으로 공존 충돌한다고 볼 수 있다, .

해체론은 시뮬라크르 철학이다 그러나 하이데거는. 근본적으로 숭고한 근원적 진리를 추구‘ ’

하고 있기 때문에 시뮬라크르 사상과 충돌한다.

자크 데리다는 회화 속의 진리『 』에서 이러한 충돌 사이에서의 긴장에 대해 이야기한다.

하이데거 샤피로 구두의 주인은 누구인가vs : ?◎

미술사학자 마이어 샤피로에 따르면 그 구두는 고흐 자신의 것이다.

나치즘은 소자산가들 특히 농촌의 프티 부르주아들이 공산주의 앞에서 느끼는 공포감을 바,

탕으로 한 독재정치였다. 하이데거의 글 속에 반복되는 대지 라는 표현은 실제로 파시즘의‘ ’

대지와 혈통의 신화 를 연상케 한다< > . 샤피로는 하이데거가 대변하는 대지와 농민의 이데‘

올로기 를 비난하려 했던 것이고 샤피로의 해석 속에는’ , 하이데거의 정치적 보수주의에 대

한 자유주의적 반감이 숨어 있었다.

데리다가 본 구두 논쟁‘ ’◎

자크 데리다 (1930~)

데리다는 구두가 한 켤레라는 것과 그 구두가 여성 농촌 여인 에 속하는지 남성 고흐 에 속( ) ( )

하는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한다.

데리다는 하이데거의 성급한 동일시와 파토스의 과잉을 비판하면서 샤피로의 하이데거

에 대한 부당한 공격을 다시 비판한다.

하이데거에게 그림 속 구두가 누구의 것인지는 애초에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하이데거가.

구두의 주인을 알았다면 그에 맞는 버전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는 것이고 하이데거에게 중,

요한 것은 구두라는 존재로 하여금 말을 하게 내버려두는 것 일 뿐이다‘ ’ .

즉 샤피로는 하이데거의 논증을 완전히 잘못 이해했고 하이데거의 진리가 근원적 진리라면

샤피로에게 예술작품의 진리는 여전히 일치 재현의 진리, 라는 점에서 한 시대 뒤떨어진 것

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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샤피로의 하이데거 비판◎

하이데거에 대한 샤피로의 초점이 빗나간 비난은 세 가지 도그마 에 기초해있다“ ” .

구두는 실제의 주체에게 귀속된다1. .

구두는 발에 조응한다2. .

그 발은 육체에 속한다3. .

샤피로는 명백하고 분명하게 그림의 제재를 밝히며 구두를 하나의 주체로 귀속시키려 했지

만 실제로 구두가 고흐의 것이었는지의 여부는 역시 확실한 것은 아니다.

샤피로는 하이데거의 동일시 오류를 지적하면서 고흐의 정물화에 나오는 정물은, alter ego,

즉 또 다른 자아라고 말한다 하이데거의 오류는 작품 속에 작가 자신이 들어있다는 사실을.

보지 못한 것에 있다.

이 지점에서 하이데거와 샤피로는 현격하게 대립하지만 서로 닮기도 한다.

구두를 고흐의 로 읽은 샤피로와 하이데거는alter ego 또 다른 나의 유령“ !”이라는 크누트

함순의 말의 영향을 각각 받은 것이다.

데리다의 샤피로 비판◎

샤피로는 자신 자의식 자기 인식 자신의 초상 같은 낱말을 계속 사용한다 샤피로‘ ’, ‘ ’, ‘ ’, ‘ ’, ‘ ’ .

의 이러한 예술가 주체성 자의식에 대한 인식은 하이데거가 문제삼은 근대의 병적 징후이,

다 하이데거에게 예술가란 영매일 뿐이다 여기에 큰 차이가 있으며 샤피로는 하이데거보. .

다 문제의식이 한참 뒤처져 있다고 볼 수 있다.

하이데거와 데리다 숭고와 시뮬라크르:◎

이런 대립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의 해석에는 그림 속의 구두를 쌍 으로 본다는 공통점이‘ ’

있다 데리다가 보기에 구두는 짝이 아닐 수 있다 그것은 하나의 해석일 뿐이고. . , 불필요한

해석주의이다.

반 고흐의 그림에 유령은 없다 영상도 없고 환영도 없다 이것이 뜨거운 진리다“ . , . .”

샤피로와 하이데거의 공통된 오류는 작품의 진리를 단 한 번에 현전시킬 수 있다고 믿

는 의미결정론 에 있다‘ ’ .

데리다에게 작품의 진리는 결코 한 번에 특권적으로 현전하지 않는다 작품의 의미가 존재.

한다면 그것은 다양한 해석 작업을 통한 기표의 놀이 차이의 놀이, 를 통해서 나타났다가 사

라진다 이러한 텍스트들의 놀이에는 원본과 위계 질서가 존재하지 않는다. .

하이데거가 근대의 형이상학을 벗어나고도 진리의 현전에 집착하는 숭고의 미학이라면, 자

크 데리다는 하이데거처럼 근원적 진리로의 회귀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예술 작품,

이 열어주는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주목하는 시뮬라크르 미학에 속해 있다.


